
폴란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3년 국방예산 대폭 증액 전망  

 
□ 주요내용  

 

ㅇ 폴란드 및 유럽국들 2023년 국방예산 증액 발표  

폴란드 마테우시 모라비예츠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힘. 최근 동분쟁의 결과로 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 증액을 

지속 발표하고 있음. 폴란드의 국방예산은 GDP의 2.5%에 불과하지만 총리는 

2023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빠른 무장을 위해서 국방예산을 GDP의 4%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힘. GDP대비 4%의 국방예산은 NATO 국가 중에서 가장 높

은 수준이 될 것임.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이전

에 미국으로부터 11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매하여 올 봄부터 첫 납품을 시

작한다고 밝힌 바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서방 국가들이 군비 지출을 재검토하고 대부

분 국방예산을 증액하였음.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부터 한 국가의 경제 생산 척

도인 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라는 수치는 나토

동맹의 오랜 목표였음. 최근 프랑스는 부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군대를 대폭 증원할 계획을 수립했고 7년 국방예산을 현 2,950억 유로에서 

2024-30년에는 4,130억 유로(3,600억 파운드)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힘. 스웨덴과 

핀란드는 NATO에 가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비를 대폭 증액을 했고 독일

은 2022년 2월 침공 며칠 후 군대에 1,000억 유로의 추가 예산을 약속하였으며 

지난 6월 영국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시절 GDP의 2.5%까지 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유럽국가들이 군비 증액에 나서고 있음  

 

ㅇ 폴란드 마리우슈 부아쉬착 국방장관의 2023년 전망 인터뷰 내용   

(Defense News와 인터뷰  “OUTLOOK 2023”)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를 설계해야- 

 

2008년 러시아 침공에 맞서 단합을 강조하기 위해 조지아 수도를 방문했던 폴란

드 故 레흐 카진스키 대통령은 “오늘은 조지아, 내일은 우크라이나, 모래는 발틱

국가들 그다음은 나의 조국 폴란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연설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목격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되고 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도 유

감스럽게도 국제사회의 푸틴 정권에 대한 일반적인 접

근 방식을 바꾸지 못했다. 금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

시아의 침공에 대한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은 매우 

고무적이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마리우스 브아쉬착 국방장관] 오랜 연대로 처음부터 인도적지원과 수백만명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였으며 폴란드 정부는 또한 군비, 유지 보수 및 훈련, 폴란드 영

토는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는 인도주의 및 군사 지원의 허브가 되었

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너무 신중한" 접근 방식은 불필요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의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미 전

장에서 그들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고국 뿐만 아니라 우

리 모두가 열망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비용을 지불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NATO동맹의 동부 접경지역인 우크라이나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전쟁이 발발하였

으며 동부 측면은 유럽과 동맹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동맹으로서 떄로는  NATO가이드라인을 초과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

다.  우리는 군대를 30만명으로 늘릴 것이며 이를 위해 동부지역에 배치될 2개의 

기계화 사단중 첫번째 기계화사단을 곧 창설할 것이며 군 현대화 계획도 착수하

였습니다. 우리의 획득 프로그램에는 무엇보다도 최신 세대의 전투기, 탱크, 공격

용 헬리콥터, 항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및 포병 능력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노력

은 동부지역의 모든 영역에서 양자간 협정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

어질 것이며 폴란드에 미군의 상주는 올바른 선택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협에 상응조치를 하여야 하고 예고없는 우발상황

에도 대처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우리의 국방 및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데 향후 중점을 둘 것입니다. 

 

 

 

 



□ 검토의견   

 

2023년부터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과 본격적인 군

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작년도 폴란드와 대규모 전차, 자주포, FA-50, 다

연장포 공급과 현지생산 계약으로 폴란드가 향후 우리 방산제품의 유럽진출의 교

두보가 될 전망이다.  

 

특히 노후한 러시아제 무기를 다수 보유해 교체수요가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중

심으로 가성비와 신속한 딜리버리에 강점이 있는 우리 제품의 집중적인 진출 노

력이 필요하다.  

 

□ 정보원 

 

ㅇ BBC “Poland boosts defense spending over war in Ukraine” (1.31일자) 

ㅇ DEFENSE NEWS OUTLOOK EBOOK 2023-폴란드 마리우슈 부아쉬착 국방장관의 2023년 

전망 인터뷰 내용 “REFLECT ON THE PAST, MEET REALITY AND SHAPE THE FUTURE” 


